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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3. 6. 14.(수) 배포 2023. 6. 14.(수)

액화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 
안전기준 마련, 검사기반 구축을 추진중

<보도 주요내용> 

  6.14.(수) 아시아경제 ｢수소버스 3년 뒤 3000대 달리는데...길 길 가로

막은 규제｣에서는 수소생태계 구축이 중요한데 액화수소 유통기준, 핵심부품

(저장탱크, 안전밸브) 성능검사 기준과 검사시설이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>

  그간 국내에는 액화수소 사용사례가 없어 안전기준이 없었으나, 정부에서는 

국내기업의 액화수소사업 추진을 위해 액화수소 전주기에 걸친 임시 안전기준

(27종)을 마련하여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   * 액화수소 생산시설 및 충전소 구축(‘22~’24, SK, 효성, 하이창원, 코하이젠)

 향후 정부는 ’23.5.9일 발표한 ‘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.0’에 따라, 현재 추진 

중인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까지 일반 안전기준으로 

제도화하여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승인 없이도 액화수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

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.

 아울러, 액화수소 관련 부품 및 장비 등에 대한 민간의 성능, 안전검사 

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액화수소시설 검사 장비와 시설을 구축(‘22~‘25, 음성) 

중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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